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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의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 관계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에서 마음 챙김이 완화요인으로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상도 지역에 소재한
청소년 보호기관 위탁기관 중에서 심리상담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비행 청소년 교육생 155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Cronbach’s ⍺) 값이 0.843 이상이므로 신뢰도는 확보되었다. 통계분석은 빈도분석, 상관
분석, 기술통계 분석,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그릿, 마음 챙김,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변수 간에는 모두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그릿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마음 챙김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대인관계 성향을 향상하는 방안은 그릿과 마음 챙김이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
되었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릿과 마음 챙김 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K 도에 소재한 비행 청소년을 한정하여 임의 표본집단으로 설문조사 하였으
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imed to establish the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interpersonal propensity of delinquent adolescents, and confirmed whether mindfulness
appears as a moderat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interpersonal propensity. An offline
survey was conducted of 155 delinquent juvenile trainees participating in a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 organized by youth protection agencies located in Gyeongsang-do.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October 10 to December 10, 2022.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es, including frequency, correlation,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gression analyses. Cronbach's ⍺
value was 0.843 or higher, and thus reliability was secured. The results showed that all sub-variables of 
grit, mindfulness, and interpersonal propensity had positive (+) correlations. Moreover, we found that 
mindfulness exert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grit on interpersonal disposition. We 
established that grit and mindfulness are important factors for improving interpersonal disposition. 
Therefore, program education on grit and mindfulness-centered group counseling is required to help 
delinquents grow into normal adults. However,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 sample was limited to a 
random sample group of delinquents located in K province, which limits the generalization of the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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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

조사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의 15.9%는 친구 또는 후배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1]. 학교폭력은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2],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다수는 심리
적 외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3,4]. 또한 학교폭력 피
해 경험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5], 외
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은 청소년일 때 그렇지 않은 청
소년에 비해 충동적이고 사회적 규제나 규범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대인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6]. 특히 청소년의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비행 수준이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대인관계가 중요한 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비행 청소년은 ‘사회적 또는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청
소년기에 무단결석, 가출 등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나타
내거나,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학교폭력 등의 범법 행동
을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되며[8], 
대인관계 대상은 부모 관계,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로 분
류되며, 그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비행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특히 집단 따
돌림 가해-피해에 따라 대인관계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9]. 따라서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성
향에 따라 비행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인관계 성향이란 ‘개인이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
는 역할 성향과 개인이 타인에게 어떤 언행을 기대하는
가의 사회관계 성향, 타인의 언행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의 표현 성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역할 성향‘, ’
사회관계 성향‘,’ 표현 성향’을 대인관계 성향의 구성요
소[10]로 보았다.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영훈, 박선영[11]은 청소년의 대인관계 스트
레스(가족, 친구, 교사)가 자살 생각과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또한 최귀숙[7]은 대인관계(가족관계, 교
사 관계)가 청소년의 비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이해 및 예방을 위해 대인관계 개선이 중요
한 과제이다.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과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들
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대인관계 
성향은 인터넷 중독 수준 [12], 심리 경향 [13], 자아존중
감[14], 가족 건강성 및 문화 성향[15], 사회성 발달[16] 

등과의 관련성이 탐색 되었다. 또한 비행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변인들은 비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17], 군집 형
성과 문제행동[18] 등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대인관계 
성향의 원인 변인인 그릿과 마음 챙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비행 청소
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가운데 하나가 그릿이다. 청소년 비행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그릿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19]. 

그릿이란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패, 
역경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노력과 흥미를 유지하며 도전
하는 것’을 의미이며[20], 그릿은 청소년의 긍정 변인으
로 부정적인 면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이 된다[21]. 그릿
과 대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병주, 정혜
원[22]은 대인관계(친구 관계, 교사 관계)에 그릿이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 내 대인관계는 
청소년의 학업 무기력, 그릿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23]. 따라서 청소년의 그릿은 대인관계 성향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은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은 대인관계 능
력 형성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24]. 또한 마음 챙김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25]. 마음 챙
김과 대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마음 챙김이 대인관계능력을 도울 수 있는 보호 요인임
을 확인되었다[26]. 또한 마음 챙김은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윤성령, 박미하[28]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마음 챙
김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8].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마음 챙김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처럼 비행 청소년이 그릿, 마음 챙김, 대인관계 성
향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개
인이 가진 마음 챙김이 어떻게 매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
해서는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다소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의 그릿
과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비행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을 향상하
게 하기 위한 그릿 및 마음 챙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
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비행 청소년의 그릿, 
마음 챙김, 대인관계 성향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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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비행 청소년의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 관계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한편, 본 연구모형은 다음
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그릿과 대인

관계 성향의 인과관계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규명
하여, 비행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하
는 측정 도구는 문헌 연구와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검증할 수 있도록 측정 도구에 관련한 내용
과 신뢰도 및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하여 신뢰도를 확인
하였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비행 청소년의 그릿과 대인관계 성
향의 인과관계에서 마음 챙김은 매개 영향을 검증하였다. 

1.3 기존 논의 검토
그릿은 청소년의 긍정 변인으로 부정적인 면을 완화하

는 보호 요인이 된다[21]. 특히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
년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5],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은 청소년일 때 그렇지 않은 청소년
에 비해 충동적이고 사회적 규제나 규범에 순응하지 않
으려는 경향이 있고, 대인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6]. 이러한 청소년에게는 그릿이 긍정 변인으로 부정적
인 면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학교 내 대인관계는 청소년의 학업 무기력, 그
릿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3]. 따라서 청소년
의 그릿은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은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
김은 대인관계 능력 형성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24]. 
또한 마음 챙김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매개효과가 확인되
었다[25]. 그러나 아쉽게도 비행 청소년이 그릿, 마음 챙
김, 대인관계 성향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

한 관계에서 개인이 가진 마음 챙김이 어떻게 매개가 되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다소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비행 청소년의 그릿
과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마음 챙김이 완화요인으로서 매
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방법

2.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의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 관계

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도 지
역에 소재한 청소년 보호기관의 위탁기관 중에서 심리상
담센터 교육생 155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
사를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 시간은 10~20분 정도 소
요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자료 5부를 제외한 15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Frequency Percent

Gender
Man 110 73.3 

Woman 40 26.7

Family 
composition

Parent family 132 88.0

Other family 18 12.0

Income level

Upper level 34 22.7
Intermediate 

level 63 42.0

lower level 53 35.3

Total 150 100.0

Table 1. Subject of study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통계프로그
램인 SPSS WIN 19.0을 사용하여 양적 연구(통계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110명(73.3%), 여자가 
40명(26.72%)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성은 양부모 가족
이 132명(88.8%), 기타 가족이 18명(12%)으로 나타났
다. 소득 수준은 상 수준이 34명(22.7%), 중 수준이 63
명(42.0%), 하 수준이 53명(35.3%)이었다.

2.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 문항은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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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은 8항, 마음 챙김은 20문항, 대인관계 성향은 17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가족구성, 소득 수준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2.2.1 그릿 척도
그릿 척도는 Duck worth(2006)가 개발한 미국의 아

동용 그릿 척도(8-Item Grit Scale for Children)를 김
희명·황매향(2015)이 한국판 아동용 그릿 척도로 타당화 
척도를 사용한 고용자[26]척도이다. 이 척도는 흥미 유지
(4문항), 노력 지속(4문항)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총 8개
의 문항 중 흥미 유지(consistency of interests) 4문항
은 역 코딩하였다. 고용자(2022)의 연구에서는 흥미 유
지가 .668, 노력 지속이 .748, 전체신뢰도(Cronbach’s 
⍺)는 .70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는 흥미 유지가 .721, 노력 지속의 신뢰도
(Cronbach’s ⍺)는 .743, 전체 신뢰도(Cronbach’s ⍺)
는 .823으로 신뢰도 면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2.2.2 마음 챙김 척도
마음 챙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성현(2006)이 

제작한 마음 챙김 척도(Mindfulness Scale)를 사용한 
김현주[27] 척도이다. 이 척도는 4가지 요인인 현재 자
각, 주의집중, 비판단적 수용, 탈중심적 주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이다. 마음 챙김 척도는 Liker 식 5단
계 평정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매우 그렇
다’ 까지)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문항을 역 채점한 후 점
수가 많을수록 마음 챙김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김현주(201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는 .93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는 
.84~. 7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는 .910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는 
.752~. 864로 나타났다.

2.2.3 대인관계 성향 척도
대인관계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Lary의 대인관계 행

동 모형, Schutz의 FIRO(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Krech 외가 밝힌 대인적 반
응 특성을 참조하여 안범희(1984)가 재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김정원(2003)이 수정한 것을 박금숙[28] 연구에
서 대인관계 성향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성향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가지 하위영역으로 역할 성향 4문항, 사회관계 성향 7
문항, 표현 성향 6문항 등 총 17문항이다. Likert 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질문의 문항은 역 코딩했으
며, 점수가 낮을수록 대인관계 성향의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고, 높을수록 강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척도를 
사용한 박금숙(2015)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Cronbach’s ⍺) 값이 모두 0.6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역할 성향 0.630, 사회관계 성향은 0.816, 표현 성향은 
0.667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성향의 전
체 신뢰도(Cronbach’s ⍺) 값이 0.843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가운데 역할 성향 0.748, 사회관계의 0.766, 
표현 성향은 0.785로 기존 연구에 비해 차이가 별로 없
었다.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 값이 최소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3 자료 분석- 통계프로그램 SPSS WIN 19.0 활용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통계프로그

램인 SPSS WIN 19.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
다. 첫째, 비행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들의 신뢰도를 알아
보기 위해 Chronbach's α를 활용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비행 청소년의 성인 애착, 마음 챙김, 
대인관계 성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 사
이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분석 결과

3.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릿은 3.42로 나타났으며, 
흥미 유지는 3.25, 노력 지속은 3.55로 나타났다. 마음 
챙김은 3.31로 나타났으며, 현재 자각은 3.30, 주의집중
은 3.31, 비판적 수용은 3.30, 탈중심적 주의가 3.24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성향은 3.28로 나타났으며, 사회관
계가 3.36으로 가장 높았고, 역할 성향이 3.34, 표현 성
향이 3.3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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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Inter
est

Conti
nued 
Effort

prese
nt

Awar
eness

Atten
tion

Accep
tance 

of 
Critic
ism

Decen
traliza
tion

Role 
Orient
ation

Social 
Relati
ons

Expre
ssion 
Tend
ency

Keep 
Interest 1

Continued 
Effort .557*** 1

present
Awareness .315*** .262*** 1

Attention .352*** .263*** .626*** 1

Accepta
nce of 

Criticism
.285*** .292*** .687*** .628*** 1

Decentr
alization .287*** .158* .645*** .577*** .545*** 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Role 
Orientat

ion
.673*** .514*** .247** .329*** .188* .221** 1

Social 
Relations .742*** .445*** .310*** .405*** .429*** .335*** .570** 1

Expression 
Tendency .655*** .559*** .212** .379*** .318*** .253** .545*** .517*** 1

*p<.05, **p<.01, ***p<.001

Variable Subfactor N Mean Std. 
Deviation

Keep Interest 150 3.25 .47
Continued Effort 150 3.55 .49

Grit Entire 150 3.42 .43

present
Awareness 150 3.30 .47

Attention 150 3.31 .51

Acceptance of 
Criticism 150 3.30 .56

Decentralization 150 3.34 .55
Mindfulness Entire 150 3.31 .45

Role Orientation 150 3.34 .57

Social Relations 150 3.36 .54
Expression 
Tendency 150 3.32 .50

Interpersonal 
Disposition Entire 170 3.28 .46

Table 2. Reliability verification for measurement 
variables

3.2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릿, 마음 챙김, 대인관
계 성향의 하위변수 간에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었다(r=0.158-0.742). 변수 간의 관계는 본 연구
자가 설정한 연구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별 타당성
이 있다. 

3.3 그릿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

그릿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매개효과가 존재하기 위해 3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첫째, 그릿은 마음 
챙김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그릿은 대인관계에 영
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마음 챙김은 대인관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하며, 그릿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 그릿의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면서 영향을 
미치면 부분 매개효과라 한다. 

Model

Unstandardi
zed 

Coefficients

Standa
rdized 
Coeffi
cients

R2

(Adj 
R2)

F t p

B Std. 
Error Beta

Min
dful
ness

(const
ant) 1.86 .257

.142
(.137)

27.91
***

7.25 .000

Grit .39 .075 .377 5.28
*** .000

Inter
pers
onal 
Disp
ositi
on

(const
ant .340 .166

.653
(.651)

316.50
***

2.050 .042

Grit .859 .048 .808 17.79
*** .000

Inter
pers
onal 
Disp
ositi
on

(const
ant .092 .186

.668
(.664)

167.98
***

.494 .622

Grit .80 .051 .759 15.75
*** .000

Mindf
ulness .133 .049 .131 2.72** .007

Sobel test : z=2.413**  **p<.01, ***p<.001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mindfulness on the 
effects of grit on interpersonal tendencies

1단계에서 그릿은 마음 챙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t=5.284, p<0.001), 2단계에서 그릿은 대인관
계 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t=1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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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3단계에서 마음 챙김은 대인관계 성향에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t=2.720, p<0.01), 그릿은 대인
관계 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t=15.758, 
p<0.001). 그리고 그릿의 영향력인 15.75가 2단계인 
17.79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Sobel test에서도 
Z=2.4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그릿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마
음 챙김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의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과 관
련하여 심리적 변인 중에서 마음 챙김이 의미 있는 매개
효과가 분석됐다. 지금까지 대인관계 성향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인터넷 중독 수준 [12], 자아존중감[14], 가족 건
강성 및 문화 성향[15], 사회성 발달[16]을 다양한 방식
으로 분류하고, 그것들 각각이 청소년 발달단계와 관련
되는 방식을 탐구해 왔다. 하지만 그 분석들은 청소년 발
달단계와 관련된 주변 환경 변인들을 탐색하는 데 집중
하였을 뿐, 마음 챙김이 비행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상대
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
는 비행 청소년의 발달단계 중에서 대인관계 성향과 그
릿과 관련하여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비행 청소년의 마음 챙김에 대한 그릿의 
설명력은 14.2%로서 의미 있는 설명력을 보였다. 이 연
구 결과는 그릿이 청소년의 마음 챙김에 설명력이 50%
를 가진다는 선행연구 결과[29]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
째, 비행 청소년의 그릿요인은 대인관계 성향에 대한 설
명력은 65.3%로서 의미 있는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비
행 청소년의 그릿요인과 대인관계 성향에서 마음 챙김이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그릿이 
대인관계능력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30]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한편 마음 챙김은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대
학 생활 적응에 사이에서 조절 효과가 보인다는 선행연
구 결과[31]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
행 청소년들이 학교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
해 그릿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 마음 챙김이 대인관계 성
향 향상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릿의 교육프
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의 긍정 심리학에 초점을 맞추어 
대인관계 성향 향상방안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의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 관계
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릿과 대인관
계 성향의 관계에서 마음 챙김이 완화요인으로서 매개효
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하
는 측정 도구는 문헌 연구와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의 문제를 검증할 수 있도록 측정 도구에 관련한 내
용과 신뢰도 및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하여 신뢰도를 확
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은 
마음 챙김과 대인관계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그릿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마음 챙김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비행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
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행 청소년의 마음 챙김에 대한 그릿이 영향력
을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이들의 심리적 안정에 대
한 비행 청소년 심리상담 교육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비행 청소년들의 그릿이 마음 챙김에 중요한 영향
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들이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비행 청소년의 그릿요인과 대인관계 성향에서 
마음 챙김이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그릿과 
마음 챙김 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교육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
구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K도에 소재한 비행 청소년을 한정하
여 임의 표본집단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
본 지역을 확대하여 비행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향후 비행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 발달 증진을 
위해 마음 챙길 뿐만 아니라 긍정적 심리자본에 관한 연
구도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비행 청소년들에게 대인관계 
성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마음 챙김을 
통한 그릿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비행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다른 변인들, 이를테면 긍정심리 자
본(자신감, 희망, 회복력, 낙관성)이 어떤 영향력을 갖는
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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